
공동체로 드리는 예배<고린도전서12:12-13>
 * 성경에 보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세 분 이시지만 한 분, 한 분이시지만 세 분 하나님이
신 엘로임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며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
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생을 버리고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서로 근본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묵상이나 골방의 기도도 받으시지만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를 구주
로 믿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확신하는 사람들이 함께 드리는 공동체로 드리는 예배, 두세 사람
이 있는 곳에 함께 하는 예배와 기도를 더 기뻐하시고 받으시고 교회와 가정과 목장공동체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공예배를 최선을 다하는 자세와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공동체 예배는 <우리> 라는 단어가 여섯 번이나 언급되는 주기도문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엘로임은 단수형 복수로 겉은 단수이지만 속은 복수인데 어떤 것으로도 잘 설명할 방법은 없
지만 어거스틴의 인간에게 있는 서로 다르지만 한 인격체에서 나온 지정의로 영혼육으로 설명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집중하셔서 주님의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와 죽고 부활로 믿어 
세 분이신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내 죄와 자아와 교만과 고집을 버리고 서로 하나가 되어 
온전히 드릴 때 기뻐 받으시는 공동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 드립
니다. 

1) 예배의 본질로 드리는 공동체 예배
 예배는 본질적으로 공동체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교회의 예배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데 예배의 본질로서의 공동체 예배는 남
녀노소 빈부격차를 구별하지 않는 예배,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은 모든 나라와 민족이 연합된 영적 정서적으로 바른 정상적 예배, 예수 복음 안에서 하나 되
어 드리는 예배를 최고로 기뻐하시고 받으십니다(시편22:27-28) 우리의 예배도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혹시 나와 맞지 않은 이상하고 독특한 사람을 비웃거나 배척하고 있지는 않습
니까? 나를 이상하고 독특하게 보는 사람도 있음을 인정하고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 안에
는 모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계시기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상대방 
안에 계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가 서로 싸우
는 것은 그 안에 계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싸우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 그 안에 있
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으로 대하여야 합니다. 우리 서로 존경 합시다 이상하고 독특하고 휼
륭하지 않더라도 그를 떠나지 않고 그 분 안에 계신 하나님이 위대하시기에 사랑해야 합니다. 
공동체다운 공동체가 되어 서로의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사랑하고 존중할 때 허물이 있
어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존중히 여길 수밖에 없음이 진정한 공동체요 그 공동체 예배를 하나
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2) 교회의 에클레시아 적인 속성으로서의 공동체 예배
 예수를 믿고 시인하며 침례 받고 신앙고백과 믿음이 분명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의 모
임이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교회를 위한 건물은 예배당입니다. 그 에클레시아가 예배당 안
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 성령이 내 안에 내가 성령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여 내가 성전이신 하나님 안에 성전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이런 상태가 되어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을 때 예배당 교회 성전의 완전한 
천상의 예배로 바뀌어 갑니다. 이런 천상의 예배를 사모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고 이상하고 독특한 사람을 문제 삼지 말고 그 안에 계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으로 인해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상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
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말고 그 안예 계신 세 분 하나님으로 보고 대하는 것이 공동체
예배입니다.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라는 온전한 신앙의 고백의 
기초위에 모인 곳이 교회로 그 예배를 받으시고(마태복음16:16-17) 열두 사도들과 모세오경과 
선지자들 위에 터를 잡아 세우신 하나님의 성전이요 교회인 동시에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예수님이 모퉁잇돌이 되어 서로 연결되어 지어져가는 것이 교회요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에베소서2;19-22) 땅에서 두 세 사람이 무엇이든지 합심하여 구하면 주시고 두 세 사람이 있
는 곳에 함께 하십니다(마태복음18:19-20) 밉고 서운한 마음은 풀고 예배를 드리십시오. 공동
체다운 공동체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때문에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동체가 공
동체다워 져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간증되어 은혜의 시가 나올 때 그 예배가 공동체 예배
이며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단해 봅시다. <오늘부터 나는 모든 성도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겠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대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성도와 
목사님 안에 계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따라서 목회자와 성도를 사랑과 두려움으로 섬기며 
관계를 맺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주적 교회, 범국가적 교회,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때문에 멸시받거나 천대받지 않는 국가적 민족적 교회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살아있는 공동체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